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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CJ E&M

 

은 tvN ‘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죄하라. - CJ E&M

 

측의 

 

공식입장에 

 

관하여

CJ E&M

 

은 tvN ‘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017. 4. 18. 

 

회사측

 

의 

 

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며 故 

 

이한빛 

PD

 

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부여 

 

및 

 

언어폭력과 

 

괴롭힘 

 

등으로 

 

자살하였다는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같은 

 

날 

 

저녁 ‘

 

깊은 

 

애도를 

 

표한

 

다’

 

면서 ‘

 

경찰과 

 

공적인 

 

관련기관 

 

등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임하고 

 

조사결과를 

 

수용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은 故 

 

이한빛 PD

 

가 

 

세상을 

 

져버린 

 

직후부터 

 

회사측에 故 

 

이한빛 PD

 

의 

 

명예회

 

복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한 

 

때 故 

 

이한빛 PD

 

가 

 

몸담고 

 

있었던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조사결과는 “故 

 

이한빛 PD

 

에 

 

대한 

 

학대나 

 

모욕은 

 

없었

 

고, 

 

혼술남녀의 

 

제작환경의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故 

 

이한빛 PD

 

의 

 

근태

 

불량으로 

 

사측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는 

 

등 故 

 

이한빛 PD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

 

다. 

 

유가족의 

 

진상 

 

조사 

 

요구는 故 

 

이한빛 PD

 

가 

 

과중한 

 

노동을 

 

하였는지, 

 

업무에서 

 

폭력

 

적이거나 

 

모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매우 

 

단순한 

 

요구였다. 

 

그러나 CJ E&M

 

이 

 

보인 

 

태도는 ‘

 

원래 

 

방송계는 

 

다 

 

그렇다, 

 

막내 PD

 

는 

 

다 

 

그렇다’

 

라는 

 

것이었다.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故 

 

이한빛 PD

 

는 

 

촬영이 

 

있는 

 

날에는 

 

촬영현장에서, 

 

촬영이 

 

없는 

 

날에는 

 

회사에서 

 

노동을 

 

하며 

 

막내신입 PD

 

이자 

 

중간관리

 

자로서 

 

선임들과 

 

비정규직 

 

스탭들을 

 

조율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막중한 

 

업무를 

 

촬영기

 

간인 2016. 8. 27.

 

부터 2016. 10. 20.

 

까지 55

 

일 

 

동안 

 

온 

 

몸으로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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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한빛 PD

 

조차 

 

유서에서 “

 

하루에 20

 

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 

 

세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

 

웠어요”

 

라고 

 

하며, 

 

드라마 

 

제작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부여를 

 

몸소 

 

증

 

명하였다. 

 

우리는 故 

 

이한빛 PD

 

의 

 

사망의 

 

원인을 

 

이미 CJ E&M

 

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CJ E&M

 

은 故 

 

이한빛 PD

 

가 

 

죽음을 

 

통해 

 

알린 

 

드라마 

 

제작환경 

 

노동자들의 

 

열악함을 

 

경찰이나 

 

공적 

 

기관 

 

조사를 

 

운운하며,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가 6

 

개월 

 

간 

 

조사하여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한류를 

 

선도하며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

 

인 CJ E&M

 

이 6

 

개월이나 

 

지난 

 

이 

 

마당에 

 

또다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 

 

것

 

을 

 

바라며, 

 

이 

 

사건을 

 

주시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년 4

 

월 19

 

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